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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특성에 주목하여 맞벌이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로서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정의 건강성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반영되어, 그 

실천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함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맞벌이가정의 특성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에서의 건강성 측정 그리고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맞벌이가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80개 문항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초안을 마련하였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기/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과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74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4개 영역 49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척도를 확정하였

다. 확정된 척도는 기본토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관리), 부모역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시민의

식과 자원봉사, 여가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일생활균형(일가정 조화, 가족역할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을 실시할 때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컨설팅, 교육, 상담, 다른 프로그램 연계 등이 이루어져, 현장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이 논문은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소통·참여사업 중 가족·돌봄친화적 지역사회·직장문화(환경) 조성 분야에서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가건모)

이 수행한 ʻ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ʼ 사업의 결과물로서, 가건모가 연구진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사업임. 논문게재에 대하여 사업

위탁기관인 여성가족부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인 가건모의 동의를 받았음.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ʻ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ʼ의 저작권은 여성가족부와 가건모에 

있으므로, 연구에 인용 및 측정도구로 활용하는 목적 이외에 저작권자(단체)의 허락없이 무단 이용과 배포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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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담당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 척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맞벌이가정, 건강성척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family strength scale for dual-earn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Based on 

existing theories of family strength and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we draw on 80 items to measure the strength 

of dual-earner families. Using a sample of 747 people, all members of dual-earn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we examined the itemsʼ factor structures. Using the statistical method, we check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se items. The final scale consisted of four domains with a total of 49 items : basic foundation (basic structure, 

economic life, and resource management), parenting, soci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citizenship, volunteer, 

leisure, network), work–life balanc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sharing the family role, equal division 

of role). The developed scale can be used in the field, such as 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or Family 

Center, in the context of education, counseling, or consulting for dual-earner families. In order to enhance the 

usefulness and efficiency of the scale, the adequate education system for the professionals who handle this scale 

in the field and updated data are required. 

Key words: dual-earner family, scale for family strength,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family center

Ⅰ. 서론

이 연구는 맞벌이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도를 개

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

의이고, 둘째, 맞벌이가정의 특성이다.

먼저,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

어 온 주제이고 가정의 건강성 관련 개념 그리고 지표와 척도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

기본법은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건강성은 단지 학술적 연구의 범주에서 벗어

나 현장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

에서 가정의 건강성과 관련된 논의의 확산 그리고 생활과학분

야의 실천성 강화 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축

적된 가정의 건강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가정

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척도가 개발되었고, 이는 

곧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이용자 가

정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과정에 활용되며, 측정 결과를 중심으

로 건강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나 여러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1인가구 건

강성 척도(송혜림 외, 2021),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송혜림·

고선강·강은주, 2022; 고선강·송혜림·강은주, 2023) 등의 

사례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지표가 갖는 강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의 건강성 척

도는 현장에서의 맞춤형 사업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여 해당 가정의 강점과 취약점 등을 분석

하여 진단하면 그 결과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연

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

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할 때는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토대 외에 이 척도를 적용하는 

가정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

에서 거론한 1인가구 건강성 척도는 혼자 사는 1인가구의 특성

을 고려하여 자기돌봄의 역량과 사회적 관계망을 강조하였고,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는 혼자서 부모역할을 하는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자녀관계,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가 현장에

서 맞춤형 사업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정의 특성

을 분석하여 반영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다른 한 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맥락을 고려할 때 가족의 다

양성 차원에서 계속 증가되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건강가정의 개념을 소개한 유영주

(1994)는 이미 30년 전에 ʻʻ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은 다양한 모든 가족 형태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적인 

연구(유영주, 1994: p.28)ʼʼ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최근 우리사

회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관심 증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건강

성 연구를 필요로 한다. 가족다양성의 차원에서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함께 부각되는 이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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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취업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생활을 비롯한 여가, 자

기계발 및 필수 활동에 있어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 맞벌이가정

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 민

주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부부가 함께 평등한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이

러한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건강성 척도를 활

용하여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 그리고 나아가 건강성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실천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 관련 선행연구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종합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부담으로 인한 

일생활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주목하여, 척도개발을 위한 자

료수집에서 조사대상자를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으로 하였

다. 가정의 건강성 척도는 다양한 영역의 여러 요소들로 구성

되는데, 따라서 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적용한 결과는 맞벌이가

정의 일-생활 균형 그리고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의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정의 건강성 및 건강성 척도 관련 논의

건강은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개념이지만 최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ʻ가정의 건강성ʼ, 

ʻ건강한 가정ʼ에서 건강은 건강가족적 관점에 기초하는데, 이

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질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건강을 바라

보던 관점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행동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변화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조병희, 

2015). 보건의료분야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 질병에 초점을 둔 

의학적 모형에서 건강의 유지와 건강행동에 초점을 둔 관점으

로 변화한 것과 같이 가족의 문제, 부정적인 측면, 병리적 측면

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았던 역기능 중심의 관점으로부터 

가족이 안녕(well-being)을 증진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족의 기능과 역할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이 ʻ건강한 가정ʼ의 

건강 개념의 기초이다. 가정의 건강성은 ʻʻ가정의 다양한 측면

에서 안녕 상태(well-being)는 물론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복

지 증진을 위한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송혜림 외, 2022: 

p.57)ʼʼ이다. 가정의 건강성이 가정의 특정한 상황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가정이 수행하는 기능과 능력을 포함한

다고 볼 수 있다. ʻ건강한 가정ʼ은 개별가정이 지향하는 목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보

유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ʻ건강ʼ이라는 용어 대신 ʻ건강

성ʼ은 가족이 지향하는 생활의 방향의 의미를 포함하며, 건강

의 정도와 수준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가족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영주(1994)는 서구의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

들에서 제시한 건강가정의 요소, 건강가정의 특성들을 검토하

여 개인차원, 가족관계차원, 가족체계유지 및 향상, 가족의 가

치관으로 건강가정의 특성을 묶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유영주가 

제시한 건강가족의 정의는 ʻʻ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

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

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

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유영주, 

1994: p.33)ʼʼ이라고 하였다. 유영주(1994)가 제시한 건강가족

의 정의는 ʻ잠정적 정의ʼ이며, 건강가족의 특성 중에서 사회적, 

심리적 특성 이외에 가정의 경제, 관리적 특성도 고려해야하

고, 다양한 가족유형의 건강성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연구의 

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가정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조희금 외(2018)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 개념의 구성 요소를 ʻʻ경제적인 토

대, 가족관계, 가정역할, 사회와의 관계, 가정문화로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

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열린 대화, 휴식과 여가

의 공유,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합리적인 자원관리, 가족역할 

공유,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지

역사회활동 참여가 건강가정의 구성요소ʼʼ라 하였다(조희금 

외, 2018).

건강한 가정,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

의와 더불어 이를 과학적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수량

화하여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최초의 측정도구는 어은주와 유영주

(1995)가 개발한 가족건강성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척도는 

유영주(1994)가 제시한 건강가족의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

으로 가족과의 의사소통, 가족 간 몰입, 가족원의 적응력, 가족 

가치관 영역을 측정하는 34개 문항의 총화척도이다. 이를 발전

시켜 2004년에 발표된 ʻ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ʼ(유영주, 2004)

는 9개 영역 68개 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유영주

(1994)는 서구 학자들의 건강가족의 개념이 가족의 심리적, 사

회적 특성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가정의 경제적, 

관리적 특성도 포함돼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

하여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 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 능력, 경제

적 안정, 사회적 유대로 가족의 건강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구체화하였다. ʻ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ʼ(유영주, 2004)를 보완

하여 2013년에 ʻ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II(KFSS-II)ʼ(유영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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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를 개발하였는데, 간결하면서 다양한 대상에 적용 가능한 

척도로 총 22개 문항으로 가족탄력성, 상호 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의 5개 영역

을 포함한다.

가족서비스 실무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가정건강성 측정 

도구들도 있다. 정영금, 박정윤과 송혜림(2011)이 개발한 가정

건강성 평가도구는 건강가정사업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척도

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목표를 검토하

여 가정건강성 평가도구의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평가영역으로 

기초생활, 가족관계, 자원관리, 외부관계 및 균형성을 제시하

였다. 기초생활 영역은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문제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3개 영역은 30문

항의 총화척도로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가정건강성 척도를 

적용하는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척도들도 개발되었다. 1인

가구 생활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건강성 척도(송혜림 외, 

202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특성을 반

영한 한부모가족 건강성 척도(송혜림 외, 2022) 등이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서비스 개발과 적용을 고려하여 개

발되었다.

2.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관련 연구

1)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맞벌이가정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건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거나, 가족건강성이 행복, 삶의 만

족 등 보다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부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연구한 유혜승(2021)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측면, 부부관련 요인, 자녀관련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는데, 맞벌이가족 여부가 분거부부

의 가족건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으나, 동거 부부의 가족건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

지 않았다. 분거부부가 맞벌이가족인 외벌이가족과 비교하여 

가족건강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부부가 분거하는 경우 

맞벌이 자체가 가족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단일한 문항(ʻʻ귀하 가정

의 건강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ʼʼ(유혜승, 2021: p.1121))

과 가족건강성의 의미 설명(ʻʻ가정생활이 원활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가정의 구성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서 역할을 하는 상태ʼʼ(유혜승, 2021: p.1121))에 대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윤소영과 김혜진(2013)은 맞벌이 기혼남성의 가정의 건강성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였는데, 근무시간 관련 변

인, 종사상지위, 일만족도 등 시장노동 관련 변인들이 맞벌이 

남성의 가정건강성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생활관련 변인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와 일생활 균형정도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이 연구도 유혜승

(2021)의 연구와 같이 1점(매우 건강하지않음)~10점(매우 건강

함)을 나타내는 가정의 건강성 수준에 대한 인식을 한 문항으

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맞벌이가정 부모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유지은과 김현수

(2022)의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영유아 자녀를 둔 맞

벌이 부모와 외벌이 부모의 가족건강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유영주(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와 유영주 외(2013)의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II를 기초로 

가족건강성을 가족탄력성,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의 3

개의 구성(construct)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였다. 맞벌이 부모

의 삶의 만족에는 가족건강성 중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

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맞벌이가정의 가족원 간 신뢰와 유대감이 높고, 서로 존중

하고, 수용적인 가족의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맞벌이 부모의 삶

의 만족이 높아지고,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대화를 하고 친밀

감을 높일수록 부모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박주희(2019)는 16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 부모의 일가

정 갈등, 가족건강성, 행복감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일가정 

갈등의 경우 가정생활이 일을 방해하는 갈등이 일이 가정생활

을 방해하는 갈등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맞벌이가정의 일

가정 양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가정생활의 여러 상황과 

사건이 해결되지 못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일 때

문에 가정생활이 방해받는 것보다 가정생활이 일을 방해하는 

것을 더 높은 갈등 상황으로 인식하여 맞벌이가정에서 전반적

으로 직장생활과 일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이 일을 방해하는 

갈등이 높을수록 맞벌이가정 부모의 행복감은 감소하였는데, 

가족건강성이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였고, 특히 가족건강성

의 하위 요인 중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여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통해 일가정 갈등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맞벌이가정의 특성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내용 구성에 참

고하고자 맞벌이가정의 건강성보다 포괄적이면서 긍정적인 개

념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도 살펴보았다.  최환규와 김성희(2018)는 맞벌이 부부의 일⸱

삶의 균형,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조직의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삶의 균형을 일⸱가정 균

형, 일⸱여가 균형, 일⸱성장 균형으로 구체화하였고, 행복도 주

관적 행복, 사회적 행복, 심리적 행복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

다. 일⸱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 저

녁식사 횟수가 일⸱가정, 일⸱여가, 일⸱성장 균형 각각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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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스스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노력

의 정도 또한 일⸱삶의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일⸱성장 균형이 잘 될수록 세 가지 행

복감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맞벌이 부부 각자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을 때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것이다.

하쾌남과 정민자(2017)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아

내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

로 아내의 일가정 균형과 회복탄력성이 직장생활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직무만족도, 가정생활에서 부모역할을 나타내는 양

육효능감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아내의 회복탄력성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적

영역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직무만족도와 사적영역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인 남편의 회복탄력성은 아내의 양

육효능감과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

소현(2021)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어머니의 결혼생

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부부 의사소통 

정도,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생활 행복감은 증가하는데, 부부 의사소통 정도

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보다 가사노동분

담 만족도의 영향력이 더 컸다. 즉, 맞벌이가정 어머니는 배우

자와 의사소통이 잘 될 때 결혼생활 행복감이 높고, 자녀돌봄

보다는 배우자와 가사노동분담이 잘 된다고 느낄 때 결혼생활 

행복감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맞벌

이가정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 관련 요인들은 일

과 삶의 균형, 일가정 양립,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가사분담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일생활 균형은 맞벌이가정의 특성에서 시

작되어 우리사회 전반의 이슈로 발전하였다. 맞벌이가정의 일

생활 균형 관련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여성(어머니), 남성(아버지), 부부의 일-가족 갈등,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을 연구한 이재림과 손서희(2013)

는 일-가족 갈등을 일로 인한 가족생활의 갈등과 가족 역할로 

인한 일에서의 갈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일로 인한 가

족생활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당 근무시간, 출퇴

근 소요시간, 육아휴직 제도 등 일 관련 자원은 모두 유의미하

였고, 맞벌이 여성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가 일로 인한 가족 

갈등에 유의미하고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윤소영과 

김혜진(2013)은 맞벌이 기혼남성의 일가정 갈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당 근로시간, 일에 대한 만족도, 일가정 균

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 가정생활 관련 요인으로 가사노동시간, 돌봄시간의 

영향력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

지 않았다. 정서린과 장윤옥(2017)은 맞벌이가정의 부부를 연

구하였는데,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

지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일생활 균형 정도가 높

았다. 반면 남편이 아내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

할수록 아내의 일생활 균형 정도는 높은 반면, 아내가 남편으

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남편의 일생

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맞벌이가정의 

부부가 각자 인지하는 배우자의 지지는 자신의 일생활 균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부부가 각자 느끼는 상대방 배우자

가 지지가 상대방 배우자의 일생활 균형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수향과 윤헌철(2022)의 연구에서 맞

벌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각

자 본인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더불어 배

우자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력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높게 나타나 직장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균형에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아버지에게 더 중요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 각자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담

당하는 것이 맞벌이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균형에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과 자녀양육, 가사분

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벌이가정의 행복(하쾌남⸱정민자, 

2017), 일가정 양립(김수향⸱윤헌철, 2022)에 자녀 양육효능감

은 주요한 영향 요인인데, 이서영(2021)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

를 둔 맞벌이가정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건강상태

가 좋을수록 높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 부부갈등

이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맞벌이가정의 자녀양육, 자녀돌봄에 관한 

연구들 중 조희금(2016)은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 특성

이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아버지의 퇴

근시간의 규칙성, 휴가사용 용이성이 전반적인 자녀양육참여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

로 아버지의 퇴근시간 규칙성은 자녀양육 참여의 모든 하위영

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출퇴근 시간의 변동성이 높고 휴

가사용이 용이할수록 자녀의 일상생활지도 참여가 높다고 하

였다. 김유경(2022)의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돌봄시

간 연구에서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전반적인 

돌봄시간 사용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근무일과 비근무

일의 돌봄유형과 참여 양상에는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아버지

는 근무일에는 필수 돌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

고 참여율도 높은 반면 외벌이 아버지는 발달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비근무일의 맞벌이 아버지는 발달돌봄에,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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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의 일생활 균형을 실제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연

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김주희와 이기영(2015)은 맞벌이 부부

의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배분을 분석하여 

일과 생활의 모습을 유형화하였다. 부부의 일생활 유형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맞벌이 남편에서는 취업⸱여가병행형이 

주된 유형이었고, 맞벌이 부인은 취업집중형이 주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일생활 유형을 조합해본 결과 남편은 취업여

가병행형이고, 부인은 취업집중형의 조합이 가장 많은 수를 차

지하였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부인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남편의 생활시간 만족도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일생

활 유형에서는 자녀돌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인이 취업노

동시간 조절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외숙 외

(2016)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의 생활시간 배분을 

2014 생활시간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는데 근무일과 비근

무일 모두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에 유의미

하게 많은 시간을 배분하였고, 가사노동에는 유의미하게 적은 

시간을 배분하였다. 가사분담만족도는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

두 남성이 높은 반면, 근무일의 시간활용만족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맞벌이가정의 생활시간배분의 

성별 격차는 일상적인 여성의 긴 가사노동시간, 긴 총노동시

간, 짧은 여가시간, 낮은 가사노동분담만족도로 연결되고, 근

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남성은 짧은 가사노동시간, 짧은 총노동

시간, 긴 여가시간, 높은 가사노동분담만족도로 연결되는 양상

을 알 수 있다. 시간 영역별 시간 배분의 성별불균형은 일생활 

균형, 일가정 균형의 성별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 이현아, 김

선미와 이승미(2016)의 연구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주중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는 맞벌이 여부가 유의미

한 영향 요인이었으나, 주말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서지원과 이정은

(2022)은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평일 여가시간과 활

동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2004년과 2019년의 생활시간조사 자

료를 분석하여 두 시점의 맞벌이 부모의 여가의 변화를 비교하

였는데, 맞벌이부부와 전체 성인의 생활시간 배분을 비교한 결

과 맞벌이부부의 필수시간, 여가시간은 짧고 의무시간은 긴 것

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시간 배분의 특징으

로 2004년에는 종교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 시간은 아버

지가 어머니보다 길었고, 2019년에는 모든 활동에서 아버지의 

여가시간이 어머니보다 길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맞

벌이가정의 가정건강성 측정도구의 내용 구성과 측정 방법 구

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가 주목한 맞벌이가

정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조화라는 요소 그리고 가

정 내 돌봄의 평등한 분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 맞벌이가정의 행복이나 삶의 질, 

일생활 균형 등에서 자녀돌봄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

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척도 개발 과정

1)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고

자 먼저, 맞벌이가정의 실태 관련 선행연구들(김경미·계선자, 

2018; 윤대혁, 2008; 강학중·유계숙, 2005)을 살펴보았다. 맞

벌이가정은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직무 만족도가 높으

며,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인식을 잘하고, 일가정양립이 잘 

이루어지면 개인의 행복수준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미·계선자, 2018).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여가활동과 관

련해 여성들은 경제적 욕구보다도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

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여가시간

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 자신의 취미

활동으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윤대혁, 2008). 한편, 맞벌이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자녀교육 소홀, 분담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으며, 

여성은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책감, 직장 스트레스 등을 

꼽았다(강학중·유계숙, 2005). 이와 같은 맞벌이가정의 실태 

등 그 특성을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다음, 가정의 건강성과 관

련해 선행연구들(조희금 외, 2018; 유영주, 2004; 정영금 외, 

2011)을 고찰하였다. 

가정의 건강성과 관련 조희금 외(2018)는 5가지 영역의 12

가지의 요소1)로 다루고 있으며, 유영주(2004)의 경우, 가족원

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

통 등 9가지 하위요인과 69문항으로 구성하고 있고, 정영금 외

(2011)는 3가지 요인(가족관계, 자원관리, 외부관계/균형성)과 

요인별 10문항씩을 구성하고 있다.

가정의 건강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다음, 본 연구는 

조희금 외(2018) 연구의 12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 

대해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송혜림 외(2022), 송혜림 외(2021), 

정영금, 송혜림과 박정윤(2010), 조희금 외(2018), 윤소영과 

박두용(2014) 연구들의 내용을 참고 및 수정하여 일가정조화 

1) 가정의 건강성 관련 5가지 영역의 12가지 요소(조희금 외, 2018)

   - 경제적 토대: 경제적 안정,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

   - 가족관계: 민주·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열린대화, 휴식과 여가의 공유

   - 가정역할: 자녀성장발달 지원, 합리적 자원관리, 가족역할 공유

   - 사회와의 관계: 일/가정 조화,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참여

   - 가정문화: 가정문화창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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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문항,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가족관계 6문항, 휴식여가 

공유 10문항을 개발하였고, 유호실과 양세정(2019), 송혜림 

외(2021), 송혜림 외(2022) 연구들을 참고하거나 인용해 경제

적 안정 6문항, 안정적 기본생활 5문항, 합리적인 자원관리 5

문항, 가정문화 창조 유지 5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정영금 외

(2010), 송혜림 외(2021)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참고 또는 일

부 인용하여 열린대화 8문항,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12문항,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6문항, 지역사회 참여 8문항을 개발하

였다.

개발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설문지 초안에 대한 가정, 가족 관련 전공 교수 2인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함에 있어 삭제 

가능한 문항, 추가해야 할 문항, 기타 의견 등 맞벌이가정의 건

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였

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함

과 동시에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측정을 위한 80개의 문항들이 

구성되어 영유아기/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8커플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는 연구진이 회의를 진행하며 몇 가지의 문항의 내용들을 수정

하는 등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였고, 이 과정에서 80개의 문항

(경제생활 관련 6문항, 기본생활 관련 5문항, 가족관계 관련 

10문항, 의사소통 관련 7문항, 휴식여가 관련 5문항, 부모역할 

관련 12문항, 자원관리 관련 5문항, 일생활균형 관련 10문항,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관련 7문항, 지역사회활동 관련 8문항, 

가정문화 관련 5문항) 구성을 확정하였다. 80개의 문항들 가운

데 ʻ해당사항 없음ʼ이 응답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가족역할 공

유 및 평등한 가족관계 영역의 2문항과 휴식여가 공유 영역의 

1문항, 합리적 자원관리 영역의 2문항, 일가정 조화 영역의 10

문항을 제외한 총 65문항은 ʻ전혀 그렇지 않다ʼ, ʻ별로 그렇지 

않다ʼ, ʻ보통이다ʼ, ʻ대체로 그렇다ʼ, ʻ매우 그렇다ʼ의 5점으로 측

정하였고, 각 영역의 평균 점수가 ʻ보통이다ʼ의 3점보다 높으면 

해당 영역에 대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이 높고, 3점보다 낮으

면 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본조사 실시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조사에는 미취학 또는 초등학

교 저학년인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남녀 800명이 참여하였

고, 수집된 자료들 가운데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최종 747부의 자료에 대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등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맞벌이가정 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 영

역과 문항들을 재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개 영역(기본토대,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 일생활균형)의 49문항(기본생

활 2문항, 경제생활 5문항, 자원관리 3문항, 나의 부모역할 6문

항, 나의 배우자 부모역할 6문항,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7문항, 

여가공유 5문항, 지역사회네트워크 4문항, 일가정조화 3문항,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 8문항)이 확정되었다.

영역(문항 수) 문항 내용

경제적 안정(6문항)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아동수당 등)이 있다

우리 가족은 수입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지출한다

우리 가족은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안정적 기본생활(5문항)

우리 가족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 있다

우리 가족의 주거공간은 청결하고 청소 상태는 만족스럽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우리 가족은 식사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가족은 세탁을 제때 하지 못해서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할 때가 많다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가족관계(10문항)

우리 부부는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한다

우리 부부는 가사나 자녀돌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있다

나는 나의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준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주는 것 같다

직장일과 가정일로 인해 나는 배우자보다 내가 더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족들과 서로에게 감사함이나 애정 표현을 전달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한다

<표 1>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해 준비한 문항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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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문항 수) 문항 내용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함께 뭉쳐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

열린대화(7문항)

우리 부부는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위기가 닥치면 서로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개방적인 대화를 한다

우리 부부는 일상적인 일이나 문제거리에 대해 숨김 없이 이야기한다

우리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도와달라고 말한다

나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큰 불만이 없다

나의 배우자는 우리 부부의 의사소통에 큰 불만이 없는 것 같다

휴식여가 공유(5문항)

우리 부부는 규칙적으로 함께 하는 운동이 있다

우리 가족은 여가시설 이용이나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비교적 자주 여가활동을 함께 한다

우리 가족은 함께 여가를 보내기를 좋아한다.

우리 가족이 즐겁게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12문항)

나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나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다

나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합리적인 자원관리(5문항)

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미리 계획하며 준비한다

나는 우리 집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한다

우리 가족은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등을 생각하며 의식주 소비를 한다

자녀 돌봄 기관(예, 어린이집, 방과후돌봄 등)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자녀를 맡길 만한 돌봄 기관(예, 어린이집, 방과후돌봄 등)이나 서비스가 없다

일/가정 조화(10문항)

나는 집안일이나 직장일이 밀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다

나의 배우자는 집안일이나 직장일이 밀려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나의 배우자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일, 가정의 균형을 잡고 산다

나의 배우자는 일, 가정의 균형을 잡고 사는 것 같다

나는 직장일로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든다

나의 배우자는 직장일로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직장과 관련된 일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일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배우자는 직장과 관련된 일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일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민의식과 자원봉사(7문항)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부부는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

나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하다

나의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한 것 같다

나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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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 관련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주관적 행

복감과 우울감,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을 조사하기 위해 Lyubomirsky & Lepper(1999)

이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번역해 사용한 한국아동패널 

연구(김지현 외, 2021)의 4문항 가운데 3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행복감 조사에 적합하도록 문항의 문

장들과 응답 보기를 수정해 ʻ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

이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인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 사람인 편이다, 행복

한 사람이다,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ʼ, ʻ귀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불행하다, 불행

하다, 불행한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하다, 매

우 행복하다ʼ, ʻ다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ʻ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 결

과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행

복감과 관련한 3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α값은 

.917임을 확인하였다.

맞벌이가정의 우울감 조사를 위해서는 전겸구, 최상진과 양

병창(2001)의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연구의 우울감 척도

를 참고 및 수정하여 ʻ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

게 느껴졌다ʼ, ʻ입맛이 없었다ʼ, ʻ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ʼ, ʻ무슨 말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다.ʼ, ʻ우울했다.ʼ, ʻ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

다.ʼ, ʻ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ʼ, ʻ두려움을 느꼈

다.ʼ 등 1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ʻ극히 드물다

(1일 이하)ʼ, ʻ가끔(1~2일)ʼ, ʻ자주(3~4일)ʼ, ʻ거의 대부분(5~7일)ʼ

의 4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

다고 할 수 있으며,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α값은 .947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정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일문항으로 ʻʻ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은 ʻ부부 각자의 일

생활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서 부부 간 일생활 균형에서 일치가 

됨, 부부 간 평등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짐, 부부 모두 자녀돌봄

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부모역할을 수행함, 가족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 친밀감 등을 유지함, 경제 및 의식주생활에서의 안

정성을 유지함, 미래지향적 생활설계를 하면서 가정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음, 일상적인 생활에서 합리적 자원관리가 이

루어짐, 부부가 시민의식의 실천, 봉사, 지역사회 활동 등을 

균형적으로 하고 있음ʼ을 균형적으로 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

다. 귀하의 가정은 건강한 맞벌이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ʼʼ

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0점, 매우 그렇다를 10점으로 했

을 때 자신의 가정의 건강성이 몇 점 정도인지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점수 결과가 높을수록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

고자 학령전기/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 8커플을 선정

하였고,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6일까지 예비조사

가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

성을 측정하기 위한 11개 영역과 80개의 문항들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본조사 실시가 이뤄졌다.

본조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마크로밀엠브

레인을 통해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실시

영역(문항 수) 문항 내용

지역사회 참여(8문항)

우리 부부는 지역사회시설(도서관, 놀이터, 공원 등)을 이용한다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하는 교육이나 문화활동을 이용하여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는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우리 부부는 급한 상황일 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준다

나의 배우자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부부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임, 공동체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참여한다

가정문화 창조유지(5문항)

우리 가족은 가족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일치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는다

우리 가족은 가족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한다

우리 가족은 우리만의 독특한 행사나 문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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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

년인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부모인 남녀 800명이며, 이 중 

ʻ시민의식과 자원봉사ʼ 영역에 대해 ʻʻ잘 모르겠다ʼʼ고 응답한 경

우와 ʻ자원관리ʼ 영역의 ʻʻ자녀 돌봄 기관(예: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 등)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기관을 이용

하고 있다ʼʼ, ʻʻ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돌봄 기관(예: 어린이

집, 방과후돌봄 등)이나 서비스가 없다ʼʼ의 문항에 대해 ʻʻ해당사

항 없음ʼ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7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IBM SPSS 27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

어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과 관련해 탐색적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인 맞벌이가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376명(50.3%), 여

성 371명(49,7%)이며, 연령대는 40대(59.4%), 30대(38.7%), 50

대(1.8%), 20대(0.1%)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주

지역은 수도권(60.6%)과 비수도권(39.4%) 가운데 대부분의 연

구참여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상인 경우(92.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76 50.3

여성 371 49.7

연령대

20대 1 0.1

30대 289 38.7

40대 444 59.4

50대 13 1.8

거주지역
수도권 453 60.6

비수도권 294 39.4

최종학력
고등학교(중퇴 또는 졸업)이하 58 7.8

대학교(중퇴 또는 졸업)이상 689 92.2

가구원수

3명 321 43.0

4명 346 46.3

5명 70 9.4

6명 7 0.9

7명 3 0.4

가구구성 유형

나+배우자+자녀 710 95.1

나+배우자+자녀+나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33 4.4

나+배우자+자녀+친인척 3 0.4

기타 1 0.1

자녀의 수

1명 337 45.1

2명 349 46.7

3명 59 7.9

4명 2 0.3

첫 자녀 연령대

초등학교 입학 전 259 34.7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만7세-9세) 250 33.5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만10-12세) 167 22.4

중학생(만13세-15세) 57 7.6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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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의 가구원수는 4명(46.3%)과 3명(43.0%)인 경우

가 대부분이었고, 가구구성 유형은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유형(95.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

의 수는 2명(46.7%)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명

(45.1%), 3명(7.9%), 4명(0.3%) 순이었다. 첫 자녀 연령대는 

초등학교 입학 전(34.7%), 초등학교 저학년(33.5%), 초등학교 

고학년(22.4%), 중학생(7.6%), 고등학교 1,2학년(1.2%), 고등

학교 3학년 이상(0.8%) 순으로 나타났고, 막내 자녀 연령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경우(50.2%)가 초등학교 입학 전

에 해당하는 경우(49.8%)보다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맞벌이가정에 해당하며 조사에 직접 참여한 본인의 직업유

형을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55.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

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1%), 서비스 종사자 및 판

매종사자(9,8%), 기타(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

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각 

2.5%),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0.1%) 순이었으며, 배우자 

직업유형은 사무 종사자(44.6%), 관리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4%),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1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9%), 기타(6.7%), 단순노무 종사자(5.4%), 농·임·어업 숙

련 종사자(0.5%) 순으로 배우자 직업 유형 역시 사무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본인의 경우

에는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83.4%), 자영업자

(7.4%),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5.7%), 

구분 빈도 퍼센트(%)

고등학교 1,2학년(만16세-17세) 9 1.2

고등학교 3학년 이상(만18세 이상) 5 0.8

막내 자녀 연령대
초등학교 입학 전 372 49.8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만7세-9세) 375 50.2

본인 직업유형

관리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5 22.1

사무 종사자 416 55.7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73 9.8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1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 2.5

단순노무 종사자 19 2.5

기타 54 7.3

배우자 직업유형

관리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2 24.4

사무 종사자 333 44.6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86 11.5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4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2 6.9

단순노무 종사자 40 5.4

기타 50 6.7

본인 종사상 지위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 623 83.4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 43 5.7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 15 2.0

자영업자 55 7.4

고용주 11 1.5

배우자 종사상 지위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 571 76.4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 57 7.6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 15 2.0

자영업자 87 11.7

고용주 17 2.3

월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 153 20.5

500-700만원 미만 327 43.8

700-900만원 미만 175 23.4

900만원 이상 9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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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근로자(2.0%), 고용주(1.5%) 순으

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용(고용계약이 1년 이상)근로자

(76.4%), 자영업자(11.7%), 임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1년 

미만)근로자(7.6%), 고용주(2.3%), 일용(고용계약이 1개월 미

만)근로자(2.0%) 순으로 각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월

평균 소득은 500-700만원 미만(43.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0-900만원 미만(23.4%), 500만원 미만(20.5%), 900만원 이상

(12.3%) 순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본조사를 실시

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80개의 예비문항들에 대해 베

리멕스 회전 방법을 사용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다음,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량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49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80개의 예비문항들에 대해 10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10개의 요인의 고유값은 1.0이상이고 전체 설명변량

은 62.47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10개의 요인에 대한 

각각의 고유값과 설명변량을 보면, 요인1은 고유값 12.828, 설

명변량 26.179%이고, 요인2는 고유값 4.636, 설명변량 

9.461%, 요인3은 고유값 2.551, 설명변량 5.206%, 요인4는 고

유값 2.114, 설명변량 4.315%, 요인5는 고유값 1.885, 설명변

량 3.846, 요인6은 고유값 1.596, 설명변량 3.258%, 요인7인 

고유값 1.427, 설명변량 2.913%, 요인8은 고유값 1.344, 설명

변량 2.744%, 요인9는 고유값 1.225, 설명변량 2.501%, 요인10

은 고유값 1.006, 설명변량 2.054%로 나타났다.

요인1의 경우에는 전체 변량 중 가장 많은 비중(26.179%)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설명해주는 8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명을 

ʻ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8문항)ʼ으로 하였으며, 요

인2는 ʻ시민의식과 자원봉사(7문항)ʼ, 요인3은 ʻ나의 배우자 부

모역할(6문항)ʼ, 요인4는 ʻ나의 부모역할(6문항)ʼ, 요인5는 ʻ경제

생활(5문항)ʼ, 요인6은 ʻ여가공유(5문항)ʼ, 요인7은 ʻ지역사회네

트워크(4문항)ʼ, 요인8은 ʻ일가정조화(3문항)ʼ, 요인9는 ʻ자원관

리(3문항)ʼ, 요인10은 ʻ기본생활(2문항)ʼ로 각각의 요인명을 정

하였다. 그 다음 각 요인들을 크게 ʻ기본토대(10문항)ʼ, ʻ부모역

할(12문항)ʼ, ʻ사회적 관심과 참여(16문항)ʼ, ʻ일생활균형(11문

항)ʼ의 4개의 영역으로 나눴으며, ʻ기본토대(10문항)ʼ 영역에는 

요인10의 기본생활(2문항)과 요인5의 경제생활(5문항), 요인9

의 자원관리(3문항)가 포함되었고, ʻ부모역할(12문항)ʼ 영역에

는 요인3의 나의 배우자 부모역할(6문항)과 요인4의 나의 부모

역할(6문항)이 포함, ʻ사회적 관심과 참여(16문항)ʼ 영역에는 요

인2의 시민의식과 자원봉사(7문항)과 요인6의 여가공유(5문항) 

그리고 요인7의 지역사회네트워크(4문항)가 포함, ʻ일생활균형

(11문항)ʼ 영역에는 요인8의 일가정조화(3문항)와 요인1의 가

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8문항)이 포함돼 최종 49개의 

문항을 확정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강조한 바, 맞벌이가정

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과 가정의 조화, 평등한 역할분담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건강성 척도 영

역과 내용을 보면 일생활 균형 영역에서 일가정 조화 그리고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 이러한 맞벌이가정의 특

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에서

는 자녀의 돌봄 이슈가 부각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항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영역이 포함되었고, 통계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로 확정

되었다. 부모역할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녀돌봄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 자녀에 대한 격려와 지지, 자녀와의 소통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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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고자 최종 확정된 49개의 문

항들 간에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크론바흐 α)

을 실시하였다. 최종 확정된 49개의 문항의 크론바흐 α는 

.933으로 49개의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나 이는 최종 확정된 49개의 문항들이 맞벌이가정

의 건강성을 측정하는데 활용가능하도록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 대해 4개의 영역 및 요인별로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먼저 4개의 영역(기본토대, 부모역할, 사회적 관

심과 참여, 일생활균형)의 경우, ʻ기본토대ʼ 영역의 크론바흐 α

값은 .808, ʻ부모역할ʼ 영역의 크론바흐 α는 .905, ʻ사회적 관심

과 참여ʼ 영역의 크론바흐 α는 .880, ʻ일생활균형ʼ 영역의 크론

바흐 α는 .862로 각 영역별로 크론바흐 α 값이 0.7이상이므

로 내적 일관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개의 요인에 대한 크론바흐 α 값을 보면, ʻ기본생활ʼ의 크론

바흐 α는 .626, ʻ경제생활ʼ의 크론바흐 α는 .838, ʻ자원관리ʼ의 

크론바흐 α는 .702, ʻ나의 부모역할ʼ의 크론바흐 α는 .849, ʻ나

의 배우자 부모역할ʼ의 크론바흐 α는 .885, ʻ시민의식과 자원봉

사ʼ의 크론바흐 α는 .880, ʻ여가공유ʼ의 크론바흐 α는 .754, ʻ지

역사회네트워크ʼ의 크론바흐 α는 .742, ʻ일가정조화ʼ의 크론바

흐 α는 .698, ʻ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ʼ의 크론바흐 

α는 .9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10개의 요인별에 따라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보여준다.

3.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 결과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

하고자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

에 따라 수렴 타당도(주관적 행복감)와 판별 타당도(우울감)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척도의 높

은 다탕도를 위해서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과 주관적 행복감

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수렴)여야 하는 반면, 맞벌이가정의 건

강성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관계(판별)로 나타나야 한다.

한편,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관

련 단일문항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문항이자 준

거 문항은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ʻʻ귀하의 

가정은 건강한 맞벌이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를 0점, 매우 그렇다를 10점으로 놓았을 때, 우리 가정의 

건강성은 몇 점 정도에 해당하는지 선택해주십시오.ʼʼ로 점수가 

영역별

(문항 수)

요인별

(문항 수)
문항 Cronbach’s α

기본토대

(10)

기본생활

(2)

우리 가족의 주거공간은 청결하고 청소 상태는 만족스럽다 

.808

.626

.933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경제생활

(5)

우리 가족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838

우리 가족은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 

우리 가족은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아동수당 등)이 있다 

자원관리

(3)

나는 우리집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한다

.702나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미리 계획하며 준비한다

우리 가족은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등을 생각하며 의식주 소비를 한다

부모역할

(12)

나의

부모역할

(6)

나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905

.849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이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나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배우자의

부모역할

(6)

나의 배우자는 아이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편이다

.885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다

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표 4>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신뢰도

(N=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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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 높을수록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준거 문항과 맞벌이가정 건강성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

타나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가정 건강성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계수는 .657로 

나타나 유의미한 수준(p˂.01)을 보이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맞벌이가정 건강성과 우울감의 경우에는 상관계수

가 -.395로 유의미한 수준(p˂.01)에서 부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수렴되며, 우울감에는 판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 이상

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가정 건강

성과 준거 문항과의 상관계수는 .622로 유의미한 수준(p˂.01)

을 보이며 준거타당도와 관련하여 맞벌이가정 건강성은 타당

도가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정 건강성

주관적 행복감 .657**

우울감 -.395**

맞벌이가정 건강성(준거 문항) .622**

**

 p ˂.01

<표 5>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분석
(N=747)

4.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성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성 척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

면,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의 평균은 3.30(SD=0.46)으로 나

타났다.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가 5점 리커트 척도이고, 건

강성 척도의 평균이 3.30임을 고려해본다면 평균 결과값이 ʻ보

통이다ʼ의 3점보다는 아주 조금 높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의 건

강성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별

(문항 수)

요인별

(문항 수)
문항 Cronbach’s α

사회적 

관심과 참여

(16)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7)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다

.880

.877

나의 배우자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배우자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하다

나는 자발적으로 후원, 기부 등을 하고 있다

나의 배우자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충분한 것 같다

우리 부부는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

여가

공유

(5)

우리 부부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임, 공동체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참여한다

.754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하는 교육이나 문화활동을 이용하여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는다

우리 부부는 규칙적으로 함께 하는 운동이 있다

우리 가족은 여가시설 이용이나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즐겁게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4)

나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준다

.742
나의 배우자는 주변인(이웃, 친척, 친구 등)들이 도움을 원하는 경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부부는 급한 상황일 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일생활균형

(11)

일가정 조화

(3)

나의 배우자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 같다

.862

.698나의 배우자는 집안일이나 직장일이 밀려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직장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

(8)

우리 가족은 함께 뭉쳐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902

우리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도와달라고 말한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주는 것 같다

나는 나의 배우자가 필요로 할 때 잘 도와준다

우리 부부는 일상적인 일이나 문젯거리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한다

우리 부부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나는 가족들과 서로에게 감사함이나 애정표현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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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영역에 대한 평균(SD)를 살펴보면, ʻ기본토대ʼ의 경우 

평균은 3.51(SD=0.56)이며, ʻ부모역할ʼ은 평균 3.62(SD=0.59), 

ʻ사회적 관심과 참여ʼ는 평균 2.74(SD=0.62), ʻ일생활균형ʼ은 평

균 3.53(SD=0.59)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ʻ보통이다ʼ의 3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이 3점 이상의 영역인 ʻ기본토태ʼ와 ʻ부모역할ʼ 

그리고 ʻ일생활균형ʼ은 건강성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ʻ사회적 

관심과 참여ʼ의 영역의 경우에는 건강성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

고 할 수 있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가정 건강성 1.73 4.65 3.30 0.46

영역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본토대 1.70 5.00 3.51 0.56

부모역할 1.75 5.00 3.62 0.59

사회적 관심과 참여 1.00 4.50 2.74 0.62

일생활균형 1.45 5.00 3.53 0.59

<표 6> 맞벌이가정을 위한 건강성 척도 관련 기술통계 분석

(N=747)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이 갖는 실천성과 현장 

적용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맞벌이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

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가정의 건강성 및 맞벌이가정 실태 및 

특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총 건강성 척도 초안을 만들

었고 예비조사 후 80개의 문항을 확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

다. 본조사는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남성 그리고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747개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포함시켰다.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4

개 영역 49개 문항을 선정한 후,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하여, 최종적인 건강성 척도로 확정하였다. 4개 영역은 기본

토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관리 등 총 10개 문항), 부모역

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12문항), 사회적 관심과 참여(시민

의식과 자원봉사, 여가 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16문항), 일생

활균형(일가정조화, 가족역할 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 11문

항)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는 다양한 영역

의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맞벌이가정에 대한 맞

춤형의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센터와 

같이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데, 척도를 적용한 결과 어떤 영역 혹

은 요소에서의 강점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기

반하여 해당 가정이 갖는 강점은 계속 강화하고 취약점은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장에서 건강성 지표를 

적용한 사례를 보면, 1인가구 이용자 대상 1인가구 건강성 척

도를 측정한 결과에 기초하여 준거집단의 전체 평균, 지표 영

역별 평균 점수와 본인의 점수를 비교하거나, 본인의 결과 중 

건강성 영역 안에서의 비교 등을 통해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한 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

다(송혜림⸱고선강⸱박정윤, 2021). 물론 이처럼 전체 평균이 준

거기준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자료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지표가 현장에서 잘 작동

되기 위해 우선은 이 지표를 활용한 사례를 축적하여 전반적인 

추이를 도출하고 그 안에서 평균과 준거기준 등을 선정하는 체

계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의 건강성을 지원하는 현장은 교육과 상담, 가족

친화문화, 자조모임, 체험활동, 돌봄과 나눔 등 여러 사업의 영

역이 있으며 영역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적용 결과를 기초로 후속 프로그램

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런 방식으로 맞벌

이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맞벌이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전달체계를 

고려할 때, 건강성 척도를 활용한 사업 추진은 건강가정지원센

터나 가족센터의 독특한 지향성 그리고 다른 전달체계와의 차별

성을 나타낸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수 있다(송혜림 외, 2021). 

이는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다양

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로 더욱 견고하게 위상

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가 이처럼 현

장에서 활용성을 갖고 맞벌이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사업 추진 

그리고 활성화 및 차별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의 고찰, 전

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전문적인 통

계분석을 적용하여 확정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지원

센터나 가족센터 등의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척도의 개

발 배경과 내용 그리고 활용방법을 교육받은 전문가가 필요하

다. 기본적으로 가정의 건강성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가 

갖는 의미,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건강성 척도의 내용, 건강가

정지원센터/가족센터 사업의 지향성과 건강성 척도의 활용, 이

용자 맞춤형의 사업을 위해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법 등을 알고 척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

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웤샵이나 재교육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는 그 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지표이다. 그런데 가족의 일상생활

은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한 번 개발한 척도를 오랫동안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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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 것은 가족의 변화와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이용자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맞

춤형의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건

강성 척도를 사용할 결과를 축적하고 이를 데이터로 전환하여, 

주기적으로 통계분석을 통해 척도의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를 

적용하여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한 다음, 강점은 강화하고 취약

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척도의 활용

도와 의미가 부각되는데, 이는 곧 현장에 그만큼 충분한 프로

그램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맞벌이가정의 건

강성을 측정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 차원에서 다른 가정과의 교

류와 소통, 정보교환 등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한 진단에 따라 다른 가정과 함께 하는 맞벌이가

정 집단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건강성 척

도를 활용한 분석과 진단의 결과를 실천하기 힘들고, 이는 척

도의 활용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가 맞벌이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사업으로 정착되고 동시

에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맞벌

이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제공하는 방법, 다른 한 편으로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차원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 및 

집중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건강성 척도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 

역량교육 내용과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과 가족정책 활성화 그리고 전달체계의 설치가 이

루어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자들

이 공공가정경영이나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차원에서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에 특화된 전문적 교육내용을 연구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맞벌

이가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제안

한 맞벌이가정 건강성 척도의 4개 영역 즉 기본토대, 부모역

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 일생활균형을 반영하여 4개 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

램은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건강

성 척도를 구성하는 영역과 요소를 직접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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